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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9.(수) 11:00

배포 일시 2022. 2. 9.(수) 09:00
2. 10.(목) 조간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1-237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2372)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

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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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1.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2. 목줄 2미터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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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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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목줄 2미터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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